








승리의 제물, 이번에도 서울이다!
지난 시즌 첫 승 제물은 올해도 마찬가지

지난 시즌의 첫 승을 떠올려라!

스피드가 승부를 가른다!

인천은 지난 시즌 초반의 깊은 슬럼프로 개막 후 10경기 동안 승리가 없었다. 

그러나 2014년 5월 3일 서울을 홈으로 불러들여 첫 승을 올린 좋은 기억이 

있다. 올 시즌도 개막 후 추가시간 징크스와 수비 집중력 등의 문제로 승점 3점

을 챙기지 못한 인천에 서울의 방문은 반갑다. 비록 통산 상대전적에서 

7승 13무 13패로 열세이지만, 해볼 만한 이유가 있다. 서울은 공격에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서울은 지난 4경기 동안 3득점에 그쳤다. 

이어 6실점으로 수비마저 흔들리는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인천은 

전북전에서 보여줬던 수비 집중력을 바탕으로 케빈의 골 결정력과 

김인성의 빠른 발을 이용한 역습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3월 동안 서울이 허용한 6실점 중 세트피스에 의한 실점은 없었다. 6실점 

모두 수비 뒷공간을 노출하며 실점을 허용했다. 특히 지난 3월 22일 포항전

이 대표적인 예다. 중원과 수비진영에서 시작되는 패스에 서울 수비진은 뒷공

간을 허용하며 포항에 기회를 내줬다. 이는 지난 22일 전북전에서 후반 시작

과 동시에 보여준 이천수의 돌파를 떠오르게 한다. 비록 득점에 실패했으나 날

카로운 침투 패스와 이천수의 스피드로 전북 수비진을 허물었다. 왼쪽에 이천

수가 있다면 오른쪽에는 김인성이 존재한다. 홈 개막전부터 빠른 돌파로 

팬들의 이목을 이끈 그의 스피드는 K리그에서 인정하는 무기다. 좌우 

날개의 빠른 침투와 알맞은 공간 패스가 어우러진다면 서울전 승리 가능성은 

높아진다. 점점 조직력을 갖추고 있는 인천의 공격력이 서울전에서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기대된다.

관전 포인트 관전 포인트
- 김도훈 vs 최용수! 스트라이커 레전드의 맞대결!

- 3번째 홈경기에서 2015시즌 첫 승을 노린다!

- 이천수, 김인성 좌우날개로 서울을 괴롭혀라.

- 지난 시즌 홈 첫 승의 제물 서울, 이번에도?

- 케빈의 서울 폭격!

지난 3월 아쉬운 마무리로 첫 승을 미뤘던 인천유나이티드가 FC서울을 홈으로 불러들인다. 지난 22일 전북현대전에서 

보여준 선수들의 투혼은 기대를 높였다. 인천은 수적 열세에도 우승후보인 전북을 상대로 귀중한 승점 1점을 추가했지만, 승

점 3점이 절실하다. 이번 상대인 서울은 지난해 인천 첫 승의 제물이었다. 올 시즌도 똑같이 흘러갈 수 있을까?

- 이천수 vs 차두리 2002 월드컵 멤버 맞대결!

- 올 시즌 원정 첫승 노린다!

- 3월 경기당 2실점, 수비불안 이어지나

- 최근 4경기 1승 3패

- 박주영의 인천 원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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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를 통해 모바일 기기에서 
인터뷰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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